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1.14 

동양피스톤, 3분기 매출 847억원… 전년比 15.2% 성장 

▶ 자동차 산업 역성장 국면 이겨내고 전년比 성장세 달성 

▶ 국내·외 계열사들의 선전 및 글로벌 고객사 확대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2018-11-14> 자동차 피스톤 명가 동양피스톤(092780, 회장 홍순겸)이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47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당기순이익 1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펀더멘털을 입증하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5.2%, 2.1% 상승하며 견조한 이익 창출 능력까지 보여줬다. 전방산업 악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역성장 국면에서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계열사들의 선전이 매출 성장에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국내를 포함해 미국, 멕시코 

소재의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외형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멕시코 소재 종속회사(Dong Yang 

Piston Mexico S.de.R.L. de C.V)는 올해 3분기부터 포드사에 납품을 시작했으며, 향후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동양피스톤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실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양피스톤의 성장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  동양피스톤 허재령 선임 (031-489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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